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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체제 아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 

 

오카야마 시청도 인사이동을 거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인사이동의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메일 매거진에서는 다음의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오카야마시가 앞으로 특히 중점을 두는 분야인 

지역 경제 활성화와 마을의 활성화, 육아 환경의 충실 등을 담당하는 

3국의 인원을 18명 증원하고 각각의 활동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재정 국장에 그 분야의 전문 직원을 기용한 

것입니다. 과거에 국가의 요청에 따라 1년만 전문 직원이 재정 국장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오카야마시로서 처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카야마시가 정령 지정 도시가 되어 7년이 지났고 앞으로의 재정 국장 

포스트는 행정 전체를 통괄하는 배려심 있는 오카야마 인간이 맡은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이번 인사에 이르렀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여성의 등용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시장 취임 이후 오카야마의 더욱더 큰 비약을 위해서는 여성 직원의 

한층 더 큰 활약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여 여성직원의 적극적인 등용과 

다양한 직무의 배치를 추진해, 이번 인사이동으로 시청 내의 관리직 전체 

중 여성관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취임 당시 ６．５％에서 ９．５％로 

상승했습니다 

취임 초기에는 「롤 모델」로 극히 일부 여성직원만이 관리직에 

등용되었지만,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약 10 %까지 늘어난 것으로, 강력한 

여성층이 형성되어 상당히 깊이를 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래 50대의 사무직 여성직원의 비율은, 2015년 4월 1일 현재 

13.7 %로 주로 관리직을 맡을 연령층의 여성 직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가운데에 있었고, 이번 여성 관리직 비율을 9.5 %까지 끌어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부터 실시한 여성의 육아 휴직 기간을 근무 기간으로 

간주하는 등의 제도 재검토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여성이 더욱 

활약하므로 시청 근무의 질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이번 인사이동에 있어서 3개의 큰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체제 아래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민을 위해 즐기면서 건강하게 일을 

하는 활력있는 조직 만들기를 진행하는 가운데, 시민 여러분과 함께 

「미래로 약동하는 모모 타로의 마을 오카야마」의 실현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